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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유화학, 싱가폴에 경쟁력 밀린다!
전경련, 한국-싱가폴 FTA 양허대상 제외 촉구 … 경쟁력 열위로 타격

전국경제인연합회와 석유화학업계가 정부에서 추진중인 싱가폴과의 FTA(자유무역협정)에 대해 휘발유, 페

놀, PP 등 주요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을 양허대상 품목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.

전경련은 3월24일 석유, 석유화학, CA(Chlor-Alkali) 등 석유화학산업 단체와 공동으로 <한국-싱가폴 FTA 

체결에 따른 석유․석유화학산업의 협상전략과 과제> 보고서를 통해 싱가폴과 FTA가 체결되면 국내 석유 및

석유화학산업에 심각한 피해와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.

보고서에 따르면, 석유화학제품의 특성상 원가의 60-70%를 차지하는 원재료비가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요

소이지만 한국-싱가폴 양국은 나프타 중심의 원료 구조를 가지고 있어 사용원료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다. 그

러나 국내 나프타 구매가격은 톤당 332달러(2004년 2월 기준)로 원료를 100% 자급하고 있는 싱가폴보다 평균 

20달러 정도 불리한 것으로 지적됐다.

또 연료, 용수 등 유틸리티 비용이 한국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아 가격경쟁력 저하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

있으며, 싱가폴의 1인당 GDP가 한국보다 2배 이상 높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오히려 한국이 싱가폴의 2배 수

준에 달하고 있어 경쟁에서 불리한 요소가 되고 있다.

이에 따라 에틸렌 제조원가는 한국 대 싱가폴이 100대71, PE(Polyethylene)는 100대74에 불과한 것을 비롯해 

대부분의 석유화학제품이 가격경쟁력 면에서 한국이 열위에 있어 FTA가 체결되면 저가제품의 급속한 유입으

로 국내 석유․석유화학산업의 생존기반이 무너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.

싱가폴은 지리적으로 중동 산유국 및 동남아 시장과 근접해 있고 국제 석유 및 금융시장이 발달해 일찍부터 

선진 석유 메이저 기업의 아시아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.

특히, 석유․석유화학산업은 정유에서 유화제품 제조까지 일관생산 체제의 대규모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, 현

재도 세계시장에서 국내제품과 치열한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.

전경련이 주장하는 한국-싱가폴 FTA 체결 양허대상 제외품목

구  분 양허대상 제외품목 양허대상 품목 양허유예 품목

석유제품

자동차 휘발유, 항공 휘발유, 등유, 항공유, 경유, 
경질중유(B-A유), 중유(B-B유), 벙커C유, 조유 및 
윤활기유, 윤활유, 그리스, 프로판, 부탄, 
석유코크스, 석유아스팔트

원유, 프로필렌테트라머,
나프타, NGL, 웨이스트 
오일

-

석유화학
제품

부탄올, 옥탄올, 페놀, 아세톤, 초산, 초산에틸, 
아크릴산, 아크릴레이트, 폴리아세탈, LDPE, 
HDPE, PP, 폴리아미드, EPS, GPPS, HIPS, 
폴리카보네이트, PA, PVC, SB-L, SBR, BR, 
NBR, EPR, EVA, VAM, EDC, VCM,  MMA, 
DOP, ABS,  PMMA 

에틸렌, 프로필렌, 
부타디엔, P-X, 
Caprolactam, 알킬벤젠, 
에폭시, PET, 석유수지, 
SM, MDI, Polyisobutylene, 
MA, TPA, DMT, AN, TDI, 
MDI 

카본블랙, 벤젠, 
톨루엔, 자일렌 
EG, PO, PPG

기  타
염화수소, 고체 및 액체 수산화나트륨, 
에피클로르 히드린

- -

전경련은 한국보다 경쟁력 우위에 있는 일본이 싱가폴과의 FTA 추진 과정에서 석유․석유화학산업 분야에

서 상당수 제품의 관세철폐를 제외토록 협상한 것처럼 한국 정부도 석유화학제품을 한국-싱가폴 FTA 양허대

상품목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. <조인경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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